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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전통적으로 건강전문가들은 건강에 대한 요구를 가지고 있

거나 문제가 있는 대상자를 위해 현장에서 정신적, 신체적인 

중재를 함으로써 대상자의 안녕을 추구하여 왔다. 대상자도 

주로 의사나 간호사를 비롯한 건강전문가들을 직접 찾아가거

나 주변 인물들과의 직접적인 대면 소통을 통해 자신의 건강

에 대한 요구를 해결해 왔다. 물론, 과거에도 서적을 참고한

다던지 전화 등을 통한 비대면 소통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

니지만 그러한 경우는 아주 특수하거나 매우 적어 사회 또는 

조직의 지표로 거론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드문 일이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인터넷 상용화로 인해 이러한 상황은 변

화되고 있다. 건강 문제와 관련하여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소

통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직접 접촉에 

의해서만 해결되어지던 건강에 대한 요구들이 이전에는 상상

도 할 수 없었던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제공 및 교류는 사용이 간편하고 비

용이 싸며 이용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고 다시 

볼 수도 있는 편리성과 반복성이 뛰어나다. 뿐만 아니라 많은 

양과 종류의 정보에 접근하기 쉽다는 장점 때문에 인터넷의 

활용도는 급증하고 있다(Bundorf et al., 2006). 인터넷이 일반

화되기 시작한 1990년대 초반 이후 약 10여년이 지난 2000년 

이후로는 ‘제 2의 인터넷시대(The second age of the internet)’ 

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다(Haythornthwaite & Wellman, 

2002). 이 용어가 의미하는 바는 인터넷 1세대에서 인터넷을 

새로운 기술이나 특수한 시스템으로 인식하던 것에 비해 

2000년 이후 많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인터넷이 통합되어가

는 현상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새로운 기술이 사용

자들의 일상에 녹아 생활의 일부분으로 되어가는 시기에는 

단순히 그 간편성이나 접근성을 고취시키는 관리만으로는 사

용자를 만족시킬 수 없다. 보다 질적으로 고도화된 이용을 가

능하게 함으로써 사용자의 만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그 기술에 근거한 활동 또는 산업에서 사용자(소비자)의 욕구 

충족은 수익의 원천이 되며, 이를 위한 활용실태 파악은 기업 

생존을 위한 마케팅 활동의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기업활동은 실제 서비스나 상품의 교환으로 수익을 

창출하던 과거와는 달리 인터넷과 같은 가상의 세계에서 실

질적인 물자 뿐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와 같은 비가시적인 기

업가치와 이용자들의 교류를 통한 고객가치 등도 기업의 자

산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기업가치와 고객가치는 기업

의 홈페이지와 특정한 이슈를 중심으로 모인 인터넷 커뮤니

티 등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이용되고 있다(Kang, 2006). Hwang와 Jo(2003)는 인터넷 활용

의 현상을 양적인 측면만이 아닌 질적인 차원에서 파악하고

자 인터넷 활용의 차이를 설명하는 모형을 구성하고 경험적

으로 검증한 연구에서 대부분의 인터넷 관련 조사들이 대상

자인 인터넷 사용자들을 동질적으로 취급함으로써 그 수준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 개인의 인터넷 이용은 각 

개인의 요구와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 자신과의 관련성과 유

용성, 그리고 효과성을 지니게 되는데(Selwyn, 200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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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정보를 받아들여 사용하는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

는 정보격차에 있어서도 사회 집단의 특수성 등에 의한 다차

원성이 나타나게 된다(Kim & Kim, 2002). 인터넷을 이용한 

건강정보와 관련된 국내 연구들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주로 

건강정보를 다루는 인터넷 웹사이트들을 소개하는 연구들에 

이어 점차 정보의 사용자에 따른 가치 평가(Shon & Lee, 

2002), 특정 질병과 관련된 정보의 평가(Yoo & Shon, 2004; 

Yu & Cho, 2005) 등이 있으나 개인의 요구와 사회적인 상황

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병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건강관련 기업들 또한 다른 업종

의 일반적인 기업 홈페이지와 동일하게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특성에 따른 정보격차의 다차원성을 가지고 접근하여 매우 

다양한 활용행태와 요구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Benigeri & 

Pluye, 2003). 같은 건강정보라도 병원의 홈페이지는 도서관의 

그 것보다 총체적인 마케팅 노력의 한 부분으로 조직의 지원

을 받으며 소비자의 흥미를 끌기 위해 적합한 그래픽 등을 

사용하는 경향이 높다(Fulda & Kwasik, 2004). 즉, 기업홈페이

지의 이용은 편리하고 신속한 정보 획득 및 사용 등의 장점

이 있지만 인간의 건강과 관련되어 있다면 비록 사소한 단점

일지라도 그로 인한 부작용은 제공자나 소비자 모두에게 매

우 치명적인 손해를 입힐 수 있다(Luo & Maidawi, 2004). 따

라서 그 만큼 세심하고 전문적인 활용실태조사와 관리가 필

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Pew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Fulda & 

Kwasik, 2004에 인용됨)에 의해 9,300만명의 인터넷 이용자 

중 약 80%가 건강과 관련이 있다는 조사가 있으며, 미국 내 

3개 도시의 일차클리닉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대

상자 중 대략 53%가 매일 인터넷에 접근하고, 접근한 사람들 

중의 68%(총 견본 중의 33%)는 건강 정보를 검색을 위해서

였다(Dickerson et al., 2004). 반면, Ryu와 Ha(2003)의 연구

(Kwak, Ryu, & Youn, 2008에 인용됨)에서는 우리나라는 인터

넷 이용자의 84.4%가 인터넷 상에서 건강정보를 이용한 경험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Ybarraa와 Sumanb(2006)은 건강과 

관련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건강문제를 진단하고, 이

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건강전문가들의 충고를 좀 더 잘 이해

하기 위해 온라인의 정보를 이용하는데 청소년층과 성인층에

서 관심을 갖는 정보의 종류가 다르고, 자신이 아닌 다른 누

군가의 의료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를 찾는 경향이 현저하여 

소비자 중 많은 수가 건강문제가 있는 가까운 사람을 돌보는 

위치임을 예상했다.

간호는 그 사회에서 가치를 두고 있는 건강관련 요구와 문

제해결을 위임받은 건강전문직 중 하나로 간호대상자에게 부

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비전문적 건강관행으로부터 대

상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Hong & Cho, 2006). 

간호사는 전통적으로 의료기관이나 지역사회 등에서 대상자들

의 문제를 직접 듣고 관찰하며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해 자신

의 경험과 지식을 통합시키는 통찰 또는 비판적 사고로 대상

자들의 건강문제를 해결해 오고 있다(Hwang, 2007). 건강관련 

현장에서 간호의 역할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며, 인터넷 환

경에서도 역시 그 형태가 달라질 뿐 대상자의 욕구를 충족시

켜 줌으로써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제공되고 있다. 특히 

간호사들의 활동 영역이 전통적인 병원 근무에서 건강관련 

기업의 전문가나 또는 요양시설을 창업하는 등의 활동으로 

확대되고 있는 최근 추세에서 볼 때, 기업조직의 한 구성원으

로서 또는 한 기업의 CEO로서의 간호사에게 인터넷을 이용

하는 의료 소비자들의 관심은 더 이상 다른 분야의 일이 되

어서는 안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인터넷을 비롯한 급격한 정

보통신 변화의 주체라 할 수 있는 30대(뉴-써티 new-thirty)를 

대상으로 건강과 관련된 인터넷 활용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들은 다른 세대에 비해 인터넷이 일상생활에 통합된 정도

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이며, 향후 중장년기 이후에도 인터넷 

활용의 일상화가 지속되기 시작하는 세대로 예상된다. 본 연

구는 이들 세대를 대상으로 건강과 관련된 인터넷 활용실태

를 심층면접과 집단인터뷰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간호가 적용

되는 관련 기업들의 인터넷을 이용한 소비자 관리 전략 수립

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문헌연구를 통해 건강문제와 관련된 인터넷 활용실태를 파

악한다.

• 개인별 심층인터뷰와 표적집단 인터뷰를 통해 30대 소비자

들의 건강 관련 인터넷 활용 경험을 탐색한다.

• 건강관련 기업에서 인터넷을 활용한 소비자 관리와 관련된 

간호 전략을 제안한다.

연구 제한점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을 30대 기혼 남녀로 제한함으로써 다

른 세대나 미혼자들의 경우를 추론하는데 무리가 있을 수 있

다. 이러한 대상의 제한은 자료 분석결과를 전략으로 제시할 

때 일정한 대상에만 국한될 수 있으므로 연구의 타당성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연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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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설계

본 연구는 Strauss와 Corbin(1990)의 근거이론을 적용한 질

적연구방법(Qualitative Research)이다. 이 연구방법은 30대 소

비자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건강을 위한 행위를 어떻게 나타

내는가를 파악하고자 개인과 집단을 대상으로 자료수집과 분

석을 병행하여 순환적(Iterative)이며,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하

는 행동이 이해되고 의미가 취해질 수 있도록 귀납적

(Inductive)이다.

소비자 행동은 다층적이며 복합적인 소비자 인식이나 소비

환경에서 드러나게 되어 소비자 자신의 관점에서 보다 심도 

있게 성향을 탐구함으로써 파악될 수 있다(Park, 2003). 건강

소비자들의 성향을 탐색하는 과정은 그들의 소비행동의 바닥

에 깔린 의미(meaning)는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에서부터 시작

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그들의 솔직한 경험으로부터 발견한 

자료들을 인간적, 심리적, 경영적 측면 등으로 분석하여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다(Bowling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의 솔직한 경험을 직접 대면에 의해 획득할 수 있는 

심층인터뷰(In-Depth Interview)와 표적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이용하였다. 심층인터뷰는 개인이 내면에 갖고 

있는 의미를 끌어내어야 하고 그로 인해 의식하는 문제가 명

료해진다. 이와 달리 표적집단인터뷰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통

의 주제에 대해 토론함으로써 개개인의 깊은 의미를 끌어내

지는 못하나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쉽게 나타나고 다른 이의 

말을 들으며 자극을 받는 등의 상호작용의 결과까지도 포함

하는 다양한 종류의 자료를 획득할 수 있다(Shin, 2004). 따라

서 두 가지 인터뷰방법 모두를 사용한 본 연구는 한 가지 방

법만을 사용한 인터뷰보다 자료의 깊이가 깊고 다양해질 수 

있어 연구문제에 관해 좀 더 사실에 가까운 참여자들의 경험

을 도출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 선정 및 윤리적 고려

심층인터뷰는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둘만 대화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후 조용한 사무실과 휴게실에서 다과와 함께 진행

되었다. 표적집단인터뷰는 총 2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졌는데, 

포커스그룹 A는 보수교육으로 회계교육을 받은 후 식당에서 

저녁식사가 예정된 그룹으로 소속 회사는 모두 달랐으나 유

사한 업무로 인터뷰 이전에 서로 안면식이 있던 사람들이었

고, 포커스 그룹 B는 그룹 구성원들이 모두 한 회사에 근무

하는 여직원들로 비교적 서로 친근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구

성원들의 회사 회의실에서 점심시간에 간단한 식사를 같이 

먹으면서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각 포커스 그룹 구성원들 중

에는 연구자와 친분이 있는 구성원이 각 1인씩 있어 사전에 

구성원들의 인적사항과 참여의지를 확인하였으며, 구성원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먼저 온 사람들 간에 서로에 대한 안부와 

근황 등에 대한 이야기로 대화가 시작되어 약속된 구성원들 

모두가 모인 뒤 연구자를 소개하며 시작되었다. 심층인터뷰와 

그룹인터뷰 모두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주제, 참여

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인터뷰 중이나 인터뷰가 끝난 후에

도 참여를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설명하여 구두로 참

여의사를 확인하였다. 인터뷰는 자신이나 가족의 건강과 관련

하여 인터넷을 사용한 경험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여 이와 

관련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하였

고, 그룹인터뷰의 경우는 구성원들끼리의 자유로운 토론을 관

찰하면서 대화가 끊어지거나 연구주제와 멀어지는 대화가 지

속되는 경우에는 연구자가 연구주제에 관련된 질문 또는 의

견을 제시하면서 주제와 관련된 대화가 이어지도록 하였다. 

주로 사용된 인터뷰 질문은 ‘자신이나 혹은 가족의 건강과 관

련해서 인터넷을 사용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어떠한 용도로 

사용해 보셨습니까?’, ‘최근 6개월 이내에 자신이나 혹은 가족

의 건강과 관련된 기업의 웹사이트는 어떤 종류의 기업이었

고, 방문한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한 웹사이트들은 

어떠한 경로로 찾게 되셨습니까?’, ‘방문하신 웹사이트들은 어

떤 장점 또는 단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방문하신 웹사

이트들이 본인의 목적과 관련해서 어떻게 유용했습니까?’ 등

이었다. 인터뷰 내용은 연구참여자들의 동의하에 녹음되었고, 

인터뷰가 끝난 후 연구자가 직접 모두 필사하여 분석에 사용

하였다.

자료 수집

본 연구의 피면접자, 즉 연구 참여자는 인터넷으로 가족이

나 본인의 건강과 관련하여 인터넷을 이용해 본 적이 있는 

30대 남녀로, 심층인터뷰 3인, 포커스그룹인터뷰 12인이다. 심

층인터뷰는 여성 2인, 남성 1인 이었고, 포커스그룹은 남성 5

인, 여성 1인으로 구성된 그룹(A)과 여성 6인으로 구성된 그

룹(B) 총 두 그룹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 참

여자들의 직업은 대학원생 1인과 회사원 14인 이었으며, 모두 

기혼자들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

와 같다.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은 3인의 심층인터뷰를 끝낸 뒤 분석

을 시작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2회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포커스 그룹인터뷰 역시 그룹 A의 인

터뷰 결과 분석이 끝난 뒤 그 결과를 그룹 B의 인터뷰에 반

영하였으나 도출된 내용의 많은 부분이 중복되는 것을 발견

하였다. 이는 곧 새로운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이론적 포화상

태(Theoretical Saturation)에 다다랐다고 판단되어 인터뷰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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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Kind of interview(date) Gender Age Occupation

In-Depth Interview Ⅰ(2007.05.21) Female 32 Company employee 
In-Depth Interview Ⅱ(2007.05.22) Female 37 Student of graduate school
In-Depth Interview Ⅲ(2007.05.24) Male 38 Government employee 

Focus Group Interview Ⅰ(2007.05.26)

Male 38 Company employee 
Female 36 Company employee 
Male 29 Company employee 
Male 30 Company employee 
Male 37 Government employee 
Male 34 Company employee 

Focus Group Interview Ⅱ(2007.06.05)

Female  31 Company employee 
Female  36 Company employee 
Female  39 Company employee 
Female  37 Company employee 
Female  32 Company employee 
Female  32 Company employee 

치게 되었다.

자료 분석

경험적 자료로부터 개념을 도출하고 그 개념들 사이의 관

련성을 밝힘으로써 실체를 보여주는 근거이론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을 배경으로 한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통찰적’으로 

설명한 Mead는(Kang & Choi, 1988에 인용됨.) 문제를 해결하

여야 하는 상황에 처한 과학자가 자신의 사고 속 가설이 문

제와 갈등을 일으키며 직접 해결해 나갈 때 과학적 법칙, 이

론이 출현한다고 하여 연역적 추론을 거부하고 귀납적인 이

론 형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하고자 하는 영역

의 주요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기본적인 사회

화과정을 발견한다는 의미에서,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공간에

서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들의 건강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은 실체적 상황이며, 이 상황에서 이론을 형성하

기 위해서는 귀납적 분석(identification)과 연역적 검증(testing)

의 순환적 접근을 통해 과정을 검증(examination)하는데 적합

한 근거이론적 접근방법이 적절하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실체

적 상황의 경험들에서 수집된 자료들로부터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인터넷 사용이 의미하는 체계를 통찰적으로 밝히고자 

Strauss와 Corbin(1990)이 제시한 근거이론방법을 사용하여 분

석하였다.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질적연구에서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연구자의 준비를 비롯한 

연구과정 자체의 검증과 이를 통해 귀납적으로 유도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Shin, 2000). 연구자는 말기 암에 걸린 가족

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전문가인 간호사임에도 불구하

고 수년간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 본 경험이 있다. 그 과정

에서 정보 자체의 도움도 많았지만, 비슷한 처지의 환자와 가

족들의 경험을 인지하고 상황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받아 인

터넷을 이용해 건강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행태

와 이 과정에서 간호의 역할에 관심을 갖게 되어 연구의 민

감성을 높일 수 있었다. 또한 경영학 석사학위 과정과 간호학 

박사학위 과정 중 정성적 마케팅연구방법론과 질적경험적간호

학연구방법론 등의 귀납적, 질적 연구 수업을 수강하며 많은 

워크샵 및 스터디에 참여하였고, 이와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

하였으며, 한국질적연구센터에서 발행하는 질적연구지에 연구 

결과를 게재한 바 있다. 본 연구는 결과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심층인터뷰와 표적집단인터뷰를 병행하여 상이한 인터뷰 

방법에 따라 다른 자료의 범위와 깊이를 통합하여 분석(Shin 

et al, 2004)하고 이차 자료인 문헌과 비교하는 과정을 거쳐 

질적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간호학 박사 3인과 박사과

정생 1인에게 결과물에 관한 의견을 구하였다.

연구 결과

근거자료 범주화와 구조분석

본 연구에서는 심층인터뷰와 표적집단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분석하여 개념을 도출하고 유사한 개념끼리의 통합 

및 추상화를 거쳐 최종적으로 114개의 개념과 31개의 하위범

주, 그리고 9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범주들은 속성과 차원

에 따라 하위범주들과 연결되었으며, 범주들 간의 관계를 정

렬하고 조직화하여 근거자료의 구조를 <Figure 1>과 같이 설

정하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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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analysis of construct from data

 인과적 조건

본 연구의 중심현상의 원인이 되는 범주는 ‘건강에 대한 관

심 변화’와 ‘건강증진 욕구의 질적/양적 증가’로 나타났다.

 • 건강에 대한 관심 변화

참여자들은 30대에 들어오면서 결혼을 하게 되어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이 생기고, 부모세대는 장년층을 거쳐 노년층이 

되면서 30대 이전과는 다른 여러 가지 건강문제들을 경험하

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자신보다는 가족들이 건강문제에 취

약한 계층으로 진입하면서 건강문제가 남의 일이 아닌 ‘자신

의 일’이 되어 ‘건강에 대한 관심 변화’를 일으키며, 대상과 

질병보유 여부, 또는 질병의 종류 및 중증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른 차원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아들의 아토피에 부모님이 어른 약을 쓰는 것을 보고) 그

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오히려 약을 끊으라고 하고 오히려 자

연치료 방법을 찾아보려고 애를 썼었죠. 그런 방법들도 먹는 

것, 어떻게 먹어라..아토피는 특별한 약이 없잖아요. 그래서 

먹는 것 어떻게 먹어야 하나, 뭘 발라야 하나, 어디 온천을 

가나 이런 것들을 유심히 찾아봤죠.’

‘어머니 당뇨에 피해야 할 음식 그리고 먹어서 좋은 음식 

그런 것들을 가리게 되고 당뇨가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급

할 때 응급처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됐

죠. 그걸 또 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출력을 해서 어머님 

아버님 드리고 붙여 드리고 그래서 굉장히 유용했다는 생각

이 들어요.’

 • 건강증진 욕구의 질적/양적 증가

참여자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일’이 된 가족의 건강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좀 더 나은 결과

를 갖고자하는 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이 범

주에서는 건강문제의 해결 방법과 결과가 높은 질과 양적으

로도 좀 더 많은 도움이 있기를 바라는 속성이 있으며, 따라

서 질적으로 높고 낮은 차원과 양적으로 많고 적음의 차원을 

보인다.

‘의료계에 대해서 그 질병에 대해서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중략)위험하다는 기준을 명확해야 하지 않

나.. 일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위험하다고 알려줘야 하는데 

그거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나.’

‘내가 아프면 걱정이 되잖아요. 나의 증상이 어떤 증상이다 

해서 상담을 하려면 여기가 아프면 다른 데가 같이 아프다.. 

본인의 증상을 확인 하고 싶을 때 병원을 가긴 뭐하고 걱정

은 되고 그럴 때 사이트를 찾아서 활용을 하구요. 병원을 가

려고 할 때 어디를 가야할지 모를 때 그럴 때 검색을 해서 

전문적으로 보이는 그런 병원을 찾을 때 활용하죠.’

 현상

참여자들은 건강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해결을 위해 건강 전

문기관을 찾거나 전문가 조언을 듣기 전에 ‘건강문제가 생기

면 인터넷 우선 검색’하고 확인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건강문제뿐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현상이나, 다른 세대 또는 이 세대에서도 예전과 비교해 보았

을 때 전문가나 전문기관을 우선 찾던 행태와는 분명히 달라

진 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현상에는 단순한 궁금증에서

부터 비 스런 내용이나 자신의 행위 확인 등의 속성을 보였

으며 이에 따라 절실함의 차원이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료사이트 같은 경우는 예전에 애들 키우면서 궁금한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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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 있으면 우선 인터넷에서 쳐보는데요.’

‘결혼하기 전이라 조심스럽잖아요. 물어봐야 하는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혼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산부인과 쪽을 보다가 질문을 했는데 (중략)..그때는 정말 도

움이 안됐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답을 금방 주면 될 것 같

은데 안주니까 나는 너무 답답한거지.’

‘일단은 신문같은 경우를 보잖아요. 요즘은 종이 신문 안 

보고 인터넷 신문을 보게 되잖아요. 그럼 지난 검색을 해보거

나 아토피 증상을 검색하면 죽 나오니까 대충 내 판단의 기

준이 있잖아요.(중략). 경험자들이 올려 논......느껴지는 게 있

으니까......’

 맥락적 조건

인터넷은 참여자들의 업무나 일상생활의 거의 대부분이 될 

정도로 생활에 체화되어 있었다. 참여자들은 건강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 뿐 아니라 가격, 절차 등의 정보와 실제 이

용에까지도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정보탐색에 있어서

는 많고 적음의 차원과 대략적 또는 세부적 탐색의 차원을 

가지며, 실제 이용에 있어서는 어느 단계까지 이용을 하는지

의 차원을 가진다.

‘일단은 금방 가격을 알려주니까..솔직히 병원에 전화하는 

게 예약을 위해서 하는 거지. 이거 가격이 얼마에요? 라고 물

어보기 위해 전화하기가 껄끄러우니까......좋죠!’

‘책을 보게 되면 서점을 가야 되거나 해야 하는데 인터넷의 

장점이 앉은 자리에서 쉽게 얻을 수 있고  자세히는 아니더

라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고 출력도 간편하니까 그래서 인

터넷을 많이 찾지 않나.’

 중재적 조건

본 연구의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중재적 조

건에는 참여자 자신의 경험인 내적 조건과 주위 사람들의 조

언,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정보 등의 외적 조건이 있었다. 이

러한 중재적 조건들은 인터넷을 통한 건강문제 해결에 긍정

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영향을 미쳐 인터넷 이용 행태를 다

르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었다.

 • 참여자 자신의 내적 상태 : 경험

참여자들은 건강문제에 있어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그 해결 방법 역시 경험에 근거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었다. 

특히 정보의 근원이나 신뢰가 모호한 인터넷에서의 건강문제 

해결은 반드시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결론을 내리고자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에 따라 신뢰와 이용 정도에 차이를 보였다.

‘아이가 어렸을 때는 소아 한의원을 정기적으로 방문을 했

었어요. 아이가 어리니까 걱정도 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느

라고 자주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양약 정보는 여러 가지가 있

는데 한의학 정보는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지식을 검색하거나 할 때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를 보는데 거기서 상호 일치된 부분만을 신뢰하는 

거고, 각기 평가가 다른 부분 이런 거는 당연히 실제 내가 경

험을 통해서 판단하는 부분이죠.’

 • 참여자의 외적 환경 : 조언, 정보

인터넷에서의 정보는 많은 모호성을 지닌다. 따라서 참여자

들은 믿을 수 있는 정보의 확인을 위해 경험이 있는 주변인

들 또는 전문가들로부터 나오는 정보를 건강문제 해결을 위

해 이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신뢰할 수 없는 정보일 

수 있다는 가정에 따라 이용행태 자체가 달라지기도 하여 모

호성과 신뢰성에 따른 차원의 차이를 보였다.

‘누가 거기가 좋다고 얘기를 해서..들어간 목적도 위치가 어

디인지..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정도였어요.’

‘주위 사람의 실질적인 경험이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사

이트 내용은 참고만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그

렇대....그러면....기준이 되죠.’

‘어느 정도 영향은 주는데 일반 상품을 구입하듯이 소비자

가 웹사이트까지 가서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또한 의료기관 자체가 상시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런 것 자체가, 평가가 등록된게 아니기 때문에 글

쎄...한정된 소비자가 한정된 글을 남기는 걸 갖고 도움이 될

지.....모르겠어요’

 작용/상호작용 전략

참여자들은 체화된 인터넷 사용으로 예전이나 다른 세대와

는 다르게 건강문제해결과 관련된 많은 행위를 인터넷에서 

하고 있었는데, 특히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통합하고 판단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정보

의 이용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인터넷을 사용하는 상

황모형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정보 탐색의 행태 역시 매우 다

양한 영역과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애들 커가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조금씩 추리는 게 도움

이 되요.’

‘의학적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으면 우리가 굳이 그런 걸 

찾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저는 리플을 많이 봐요.  (중략) 

경험해본 사람들이 리플을 단거 보고 (중략)주로 그런데 있는 

정보들과 주변에 돌아다니는 정보들을 믹스해서 선택을 하는 

거죠.’

‘질병에 대해 알게 되면 의사가 이야기 하는 것들도 이해하

기 편하고, 또 아는 만큼 보인다고 알면 질문거리도 생기고 

설명하는 것에 의문사항 있으면 물어볼 수도 있고....’

‘가치판단의 문제, 선호의 문제 이런 거는 당연히 한 사이

트만 가서 그 걸 갖고 어떻게 판단이 하느냐... 여러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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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을 들어봐야... 아 이게 좋구나 이런 대략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지...’

 결과

참여자들은 인터넷을 사용하여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서 취득한 정보에 대한 신뢰 정도와 실제 이용양상에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 신뢰정도 

인터넷을 통해 취득한 정보들은 참여자들에 따라 높게 신

뢰를 받기도 하고 반대로 신뢰할 수 없는 정보라고 판단을 

내리는 참여자도 있었다. 이는 중재적 조건에서 나온 경험과, 

주변인의 조언, 정보 등이 모두 조합되어 내려지는 결론으로 

보인다.

‘그 정도는 뭐.. 웹사이트 방문해서 그 제공하는 정보가 

100% 신뢰한다 하는 네티즌은 별로 없을 것이고, 대략적으로 

한 70% 정도... 개념적인 거는 신뢰하고... 가치판단의 문제는, 

다 보는 게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거의 뭐 신뢰를 했구요. 왜냐하면........올리면 찾아서 

본거기 때문에 비교해 봤거든요. (중략) 그런 거 보구선 애한

테 이제 못하게 하고 어머니도 이거 쓰시면 안 됩니다. 그렇

지만 말로만 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사진 같은 거... (중략)효

과를 본거죠.’

‘그 분들이 모르는 용어나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죠. 그러

면 자료가 또 나오니까. 그러면 계속 비교 비교를 해가면서 

정리를 하니까 나름대로 정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

는거죠.’

‘가끔씩 온라인 진료상담을 하면 과연 이 의사가 직접 대답

했을까 의문을 가진 적이 있어요. (중략)물론 직접 본 게 아

니니까 정확하기 힘들겠죠.’ 

 • 이용양상 

참여자들은 인터넷으로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자체 또는 정

보탐색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와 이와는 관계

없이 소극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를 보였다. 여기에는 전문적 /

비전문적 정보 또는 해결방법의 차원이 존재하며, 건강문제해

결을 위한 행위 외에도 이러한 행위에 또 다른 정보 또는 행

위를 같이 하고자 하는 욕구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커뮤니티가 취미는 되는데 건강은...고민을 해보는 게 과제

인 것 같아요..’

‘..그런 소아과 사이트에 들어가면 엄마들끼리 수다를 떠는 

그런 방에 보면 애기들이 있으면 연근이 좋다더라. 그걸 생으

로 갈아서 즙을 짜서 먹이면 애가 굉장히 좋다더라 해서 먹

였더니 정말 좋아지는 거야.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 것 같

아요. 의사가 얘기하는 건 너무 형식적인 내용들이 많고...’

‘일반적인 생활에서 쓰이는 부분들은 참고를 하는데 조금 

심각한 고민을 할 경우에는 전문적인 사이트를 찾는 것 같아

요. (중략)그 이상에 대해선 실제 방문을 해서 확인 하는 방

법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사이트에 들어가면 우리가 모

르는 용어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일반인도 봤을 때 이해하

기 쉽게 설명이 돼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전

문 사이트보다는 일반 사이트를 찾아 가는 거죠.’

인터넷을 이용한 건강문제 해결의 이론

인터넷을 이용해 건강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의 핵심범주

는 ‘문제해결 방법을 추려 나감.’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을 살

펴보면, 대상인 2000년대 후반 한국의 30대들은 결혼을 하여 

배우자와 어린 자녀가 생기고 부모의 노령화를 경험하면서 

자신보다는 가족의 건강문제를 먼저 접하게 된다. 즉, 가족의 

건강문제를 접하지 전까지는 대부분의 경우 젊은 세대답게 

신체적, 정신적 건강문제를 그저 상식적인 정도, 다른 사람들

의 일 정도로만 경험하다가 자신과 가장 가까운 가족들의 건

강문제를 통해 건강에 대한 시각이 변하는 ‘건강에 대한 관심 

변화’가 일어나고, 이와 함께 문제 해결에 있어 질적, 양적으

로 더 나은 과정과 결과를 원하는 ‘건강 증진 욕구의 질적, 

양적 증가’를 보이게 된다. 여기에 성장과정과 환경으로 인해 

체화된 인터넷의 경험은 거의 모든 일상사를 인터넷에 의존

하는 이 세대의 특성으로 건강에 관련된 일조차 ‘건강문제가 

생기면 인터넷 우선 검색’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해 건강문제를 해결하려는 참여자들은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정보자체에 맹목적으로 의존하기보다 

경험이 있는 주변인물이나 자신의 경험, 또는 다른 매체의 정

보 및 인터넷 정보에서도 비중 있는 어떤 존재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문제해결방법을 추려 나가는’ 행태를 보인다. 이러

한 행태는 다양한 건강추구행위로 나타나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행동인 정보탐색과 정보에 대한 신뢰도 판단, 온라

인/오프라인 이용 선택 등으로 건강문제해결을 위한 최적의 

작용/상호작용전략을 도출하게 된다.

따라서 인터넷을 이용한 건강문제해결 과정의 본질을 설명

하는 핵심범주는 ‘문제해결방법을 추림’이 되며, 이 행위는 

‘참여자 자신의 내적인 상태인 경험’과 ‘참여자 외적 환경인 

조언, 정보’ 등의 중재에 의해 참여자마다 각기 다른 속성과 

차원의 전략과 결과로 나타난다.

건강문제와 관련된 인터넷 사용 행태

참여자들은 건강문제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있어 적

극적으로 정보탐색뿐 아니라 전문가 또는 경험자들과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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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교환하고, 그렇게 추린 정보를 실제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이용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사용자들은 적

극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문제해결방법을 추리기’와 함께 

실제 서비스를 위해 예약과 방문 후 전문가들과 직접 의견을 

교환하기도 한다. 반면에 소극적 이용자들은 매우 단편적인 정

보를 참고하기위해 인터넷을 한정적으로만 이용하기도 한다. 

또한 인터넷으로부터 얻게 되는 건강관련 정보에 대한 신뢰 

역시 참여자에 따라 높고 낮음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참여자들의 행태를 정리해 보면 <Table 2>과 같다.

<Table 2> The behavior of solving activity about health 

problem using Internet

Kind of sites

Degree of confidence
Professional Non-professional

High-confidence Active use Passive use
Low-confidence Active use No use

논    의

핵심범주인 ‘문제해결방법을 추려 나감’은 인터넷 생활 체

화를 경험하는 제 2의 인터넷 시대라는 현 상황에서 건강증

진 또는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데 조차 인터넷을 우선 사용하

는 중심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과 관련된 전문기관이나 전문인에게 의존하던 기존 행태

와는 달리 비록 비전문적인 조언과 정보일지라도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고, 여기에 자신의 경험을 적용하여 도출된 다

양한 전략을 신속하게 사용함으로써 신뢰정도와 이용양상의 

차이를 보이는 건강 추구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는 인터넷이

라는 기술이 창출해 낸 공간이 실제의 공간이 아닌 가상공간

이지만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으로 물리적으로 분리된 존

재들을 연결해 새로운 정보의 흐름을 창출하고 상호작용하게 

함으로써 일종의 ‘사회적 공간’을 형성한다는 Park과 Kim 

(2005)의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인터넷 환경은 시

간적, 공간적 개방성을 가지고 다양한 문화를 생생하게 학습

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어, 특히 한국의 어느 세대보다 인

터넷의 체화 정도가 크다고 여겨지는 30대에서 나타나는 독

특한 건강문제 해결방식이라고 보인다. 본 연구의 대상은 60

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에 출생하고, 2000년대 후반기에 

30대 연령인 사람들로, ‘New-Thirty(뉴-서티)족’이라는 신조어

로 불린다. 이들은 우리나라가 절대빈곤시대를 벗어난 비교적 

풍족해진 경제상황에서 청소년기를 보냈고, 10대 후반에서 20

대 때는 신세대, 오렌지족, X세대 등으로도 불렸으며 해외 어

학연수 및 대량 유학 1세대로 이전 세대보다 신기술과 유행

에 민감한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뉴-서티족은 이제 30대에 

접어들면서 안정된 경제력까지 갖추고 자신만의 삶과 여유를 

강조하면서 새로운 소비계층을 이루어 각종 시장의 핵심 소

비자로 부상하고 있다(Chosun, 2007). 또한 이들은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 변화를 어려서부터 경험한 세대로 현재 한

국의 다른 세대보다 생활 모든 분야에 걸쳐 인터넷의 이용이 

본격화된 이른바 ‘제 2의 인터넷 시대’ 1세대라 할 수 있다. 

이들의 세대적 특성으로 인한 라이프스타일과 인터넷 경험은 

건강문제를 접하는 태도와 상호작용하여 다른 세대와는 다른 

독특한 건강문제 해결 방식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은 자신의 건강에 문제가 별

로 없던 청년기 보다는 중장년 이후에, 또는 자신보다는 어린 

자녀나 노쇠해지는 가족,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 더 많아지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는 Ybarraa와 

Sumanb(2006)의 연구에서 온라인의 정보를 이용하는데 청소

년층과 성인층에서 관심을 갖는 정보의 종류가 다르고, 자신

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의료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를 찾는 

경향이 현저하다는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30대 연령을 가진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주로 어린 자녀 또는 부모님의 건강문

제로 인해 건강관리에 관심을 갖고 인터넷정보를 찾는다는 

진술과 일치한다. 이들이 또한 실제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 

자신의 건강문제와 관련된 정보들을 찾는 것이 문제를 해결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 

높은 인터넷 정보활용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는 Houston과 Allison(2002)의 연구에서 건강이 좋지 않은 사

람들이 건강전문가와의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건강한 사

람들보다 인터넷으로 건강관련 정보를 더 많이 찾고 있으며, 

건강전문가는 이러한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정보가 주는 영

향을 잘 파악함으로써 건강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고 

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지금은 가족들로 인해, 

향후 중장년 이후에는 본인들의 건강문제로 인해 이와 같은 

행태를 보이는 건강소비자가 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는 부

분이다. 특히 2008년 Kwak 등은 근로자들의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과 건강증진행위와의 관계 연구에서, 연구대상자 중 30대 

이상에서는 과반수 이상이 직장에서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Ryu와 Ha(2003)의 연구(Kwak, Ryu, & Youn, 2008에 인용됨.)

를 소개하고, 이들의 이용효과는 유효하고 건강증진행위와도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근로자 자신 및 가족들의 건강

관리능력을 향상하도록 인터넷 사이트의 서비스 내용 및 환

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결과와 제언을 하여 본 연구의 

참여자들의 특성 및 결과와 유사함을 발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진술에 근거하여 분석한 자료들

이 이와 같은 특성을 지니는 건강소비자들의 인터넷 행태에 

대한 연구와 많은 부분 일치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이에 따

라 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간호의 역할과 전략을 제시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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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제언

인터넷 공간에서 건강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지식들은 물리

적 공간보다 더 큰 파급력을 가지고 전파되어 대중화된다. 

Benigeri와 Pluye(2003)는 인터넷에서의 건강정보의 위해성을 

탐구한 연구에서 예전에는 건강전문가들만이 가질 수 있었던 

건강과 관련된 전문지식 역시 인터넷을 통해 일반대중에게 

직접 보급됨으로써 개인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고 있으나 

건강과 관련된 지식의 보급에 있어 이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

하고 인터넷은 의료정보의 질을 보장될 수 없거나, 일반인들

이 정보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접근 또한 쉽지 않으며, 심

지어 과장될 가능성 등의 심각한 결점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

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건강 관련 웹사이트에서 정보가 

조합되고 설명과 보급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에 간호사를 

비롯한 건강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건강

전문가의 개입은 인터넷에서의 소통과정에서 일어나는 접촉과

정 중 일부분이나 건강과 같은 민감한 주제에 있어서는 소비

자들이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특히 다양한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의사소통을 위한 접촉과정은 각기 유용한 형태를 갖는

다. 즉, 통증, 우울, 상실감과 같은 개인의 감정 상태뿐 아니

라 노인, 아동, 임산부 등과 같은 신체적, 사회적 상태에 따른 

적절한 접촉 유형과 기술이 필요하게 되는데(Lee & Song, 

1998), 이 과정에서 간호의 핵심가치인 인간이해를 통한 돌봄

의 전략이 소비자들에게 유용하게 전달될 수 있으리라 생각

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나온 건강소비자들의 인터넷 사용

행태에 따른 간호전략은 다음과 같다.

전문사이트의 전략

전문사이트는 기존에 전통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행하던 

병원, 보건소, 전문 학회 등의 홈페이지를 말하며, 이러한 사

이트들은 주로 교과서적인 정보들로 구성되어있다. 연구결과 

적극적으로 인터넷에서 건강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과 인터

넷 정보들에 비교적 높은 신뢰를 보이는 않는 사람들이 전문

사이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인터

넷 정보에 대한 신뢰를 정보를 주는 기관 또는 기업의 신뢰

성과 연관시키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외에 

인터넷 정보 자체에 큰 신뢰를 갖는 경우 또한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전문사이트들은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인터넷 이용의 많은 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다만 연구 결과 지나치게 교과서

적인 딱딱한 설명과 어려운 용어의 사용이 소비자들에게 장

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

하다.

비전문사이트의 전략

비전문사이트는 건강과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카페 등에 공동의 관심사를 갖고 모

여든 소비자들의 자생적 모임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들은 비록 전문적인 지식이나 정보가 많지는 않으나 비슷한 

건강문제의 경험을 소개하고 공감하는 가운데 건강문제 해결

의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비교적 일반인

들의 눈높이에서 증상이나 방법 등이 설명되어 있고 경험에 

대한 이해가 서로 공유되는 부분이 많아 용어 이해 등의 어

려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터넷 정보에는 높은 신뢰를 보이

는 소비자들에게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비전

문 사이트에서는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경험담, 민간요법 등이 

주로 소개되는데 이 과정에서 전문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전달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모니터링과 정확하고 올바른 의학적 방법으로의 유도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간호학적 의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인터넷으로 건강문제를 해결하려는 30대 소비자

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그 들의 인터넷을 이용한 

건강문제 해결과정을 살펴보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인터

넷에서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모두는 간호사를 비롯한 

건강전문가들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

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건강관련 기업의 홈페이지에 대한 소

비자들의 생각을 분석하여 이를 전문적/비전문적 사이트로 나

누어 각각의 전략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점차 그 사용

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인터넷 사

용에 있어 그 행태를 살펴보고 간호학적 전략을 제시하였다

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그러나 인터넷

의 소극적 이용과 인터넷 정보에 대한 신뢰가 낮아 어떤 사

이트도 선호하지 않는 참여자들의 경우는 그 행태에 대한 또 

다른 원인이나 해결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하위 

연구문제 형성을 통해 추후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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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rounded Theory Approach on the User’s Experience 
with Consulting the Internet for Health Problems

Lee, Sook-Kyung1)

1) Doctoral Student, Ewha Womans University

Purpose: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experience of using Internet to solve health problems and 
to develope a grounded theory. Method: There were 15 subjects in their 30s who had experience using Internet to 
solve health problems for themselves and their families. Results: 114 concepts, 31 subcategories, and 9 categories 
were derived from the analysis by using approaches by Strauss & Corbin. Central phenomenon was “Primary
healthcare information” and the core category was “Selecting ways to solve health problems”. The participants’
experiences were conceptualized into two perspectives: reliability of the information and tendency of preference 
among the sites. Conclusion: All of the processes found on Internet that solved health problems required the 
assistance of a health professional such as a nurse. It was judged that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the degree of 
usage regarding health-related information, which was primarily in accordance with the confidence and attitude of 
the user with respect to Internet information. We presented a strategy that could operate with professionals and 
nonprofessionals. Therefore, we can be satisfied by the fact that this study suggests a complimentary nursing 
strategy to the healthcare on Internet.

Key words : Focus group, Grounded theory, Internet, Health, Consu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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